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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고대 근동에서 한 때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보유했던 고대 히타이

트인들의 생활과 사회를 유물과 기록물들을 토대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

술하고 있다.

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장에서는 왕과 궁전, 궁전 관리를 주제로 

왕과 관리의 상하 주종관계와 왕의 의무, 왕의 축첩(畜妾)제도 등 왕의 권력에 대해 

기술하고 있다. 2장 일반 백성들과 법에서는 히타이트 제국의 통치기반이 되는 법

의 적용과 집행을 다루고 있으며, 근친상간, 강간, 간통, 수간(獸姦) 등 성(性)과 관

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. 3장에서 6장까지는 필경사와 농부, 상인, 군

인 등 고대 히타이트의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다. 7장에서는 결혼을 주제로 지참금

과 혼수품 등 혼인 전 양가(兩家)가 합의해야할 문제들과 자유민과 노예의 결혼, 처

가살이, 형사취수(兄死娶嫂), 일부다처제, 이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. 8장에서 

12장은 신들의 세계, 질병의 치료, 죽음과 매장, 사후세계, 축제와 제사, 신화 등 종

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. 히타이트는 다양한 신들을 하나의 신전에 모셨는데 

이는  ‘천의 신을 가진 사람들’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히타이트 제국이 주변국을 정

복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와 종교를 흡수하여 히타이트화 하였기 때문이다. 13장은 

수도인 하투샤에 대해, 14장은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및 아나톨리아 문명을 

연결한 문화적 전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.


